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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시 안덕면 형제섬 사진 강경민기자 조성익 자문위원. = ·▲

국내 유명 아치 포인트 중 단연 으뜸

산호들 아치 장식 물고기 군무 장관… 

수심 이내 초급자도 어렵지않아18m 

산방산 바로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무인도 형제섬 사계리 포구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. 1.5㎞ 

다 크고 작은 섬이 마치 형제처럼 마주하며 떠 있다 섬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다 길고 큰 섬. . . 

을 본섬 작은 섬은 옷섬이라 불렀다 한다 본섬에는 작은 모래사장이 있고 옷섬에는 주상절리, . , 

층이 일품이다 바다에 잠겨있다가 썰물때면 모습을 드러내는 새끼섬과 암초들이 있어 보는 방. 

향에 따라 섬의 갯수가 개로 그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일출과 일몰시 사진촬영 장소와 최3~8 , . 

고의 낚시포인트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.

이런 형제섬 바로 앞 바닷속은 다이버들에게도 유명한 곳이다 국내 다이빙 포인트 중 수중아. 

치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형제섬의 수중아치는 그 중 규모 면에서 가장 으뜸이라 . 

할 수 있다. 

최근 탐사 는 형제섬 포인트를 찾았다 연일 이어진 쌀쌀한 날씨로 걱정이 됐지만 탐사 당일. 

에는 낮 최고기온이 도로 괜찮았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높게 일지 않아 다이빙하기에 15~18 . 

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다만 박무 등으로 인해 흩뿌연 하늘 탓에 수중 시야가 잘 나올 지 걱정됐다. .



형제섬 아치 포인트 절벽상단에서 암반이 바닥으로 흘러내린 웅장한 모습과 내. ▲

부의 해송과 분홍수지맨드라미 고르고니언산호 등이 아치를 더욱 돋보이게 장식하, 

고 있다 사진은 수중아치 내부에서 군무를 펼치는 줄도화돔 무리 . 

사계항에서 출발해 본섬에 닿기 전 섬에서 떨어진 지점 에 위치하는 포인트에는 현( 500m~1 )㎞ 

재 개의 가이드라인이 설치돼 있다 각각 세 곳의 수중아치 바닥과 연결돼 있는데 이 곳이 3 . , 

해녀들의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물질작업시 입출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탐사  김진수 . 

자문위원은 형제섬에는 여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형 아치에서부터 혼자서 " 20

통과할 수 있는 작은 아치까지 반경 이내에 곳이 존재한다 고 전하기도 했다50m 5 " .

탐사 는 세 곳 가이드라인 중 가장 큰 수중아치 바닥에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입수하기 

시작했다 구름낀 날씨와 달리 입수를 시작하자 마자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시야가 좋다. . 

외해방향에서 흘러오는 조류를 형제섬이 막아주면서 물살이 세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을 잡고 . 

탐사 가 줄줄이 바닥으로 안착했다 수심은 도 나오지 않았다 썰물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. 10m . . 

거 한 수중아치가 탐사 를 반긴다 마치 또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입구같다고나 할까 마치 . , 

물속에 잠겨 사라진 도시 입구에 와 있는 듯한 신비로움까지 느껴진다 조성익 자문위원은 형. "

제섬 수중아치 포인트는 수심이 이내 지역이어서 초급다이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라며 18m "

하지만 반드시 이곳 지형에 숙달된 전문가와 함께 해야 전체를 회 다이빙으로 볼 수 있다 고 조언했다" 1 " .

탐사 는 수중아치를 드나들며 주변 생태계를 면밀히 관찰 촬영했다 절벽상단에서 암반이 바· . 

닥으로 흘러내린 웅장한 모습과 내부의 해송과 분홍수지맨드라미 고르고니언 산호 등은 아치, 

를 더욱 돋보이게 장식하고 있었다 특히 자리돔과 줄도화돔 무리 돌돔과 벵에돔들이 아치 내. , 

부에서 유영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왜 이곳이 최고의 낚시포인트로 유명한지 새삼 느낄 수 . 

있었다 형제섬 포인트는 굳이 다이버가 주변지역까지 힘들게 유영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종합. 

선물세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.



연산호 사이 쏠종개 무리▲

긴가지해송▲



고르고니언산호▲

풀어야 할 과제 국내 최  규모라는 형제섬 수중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해당 지= . ▶

역이 유어장으로 지정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해녀 등 지역주민

들이 다이버들을 반기지 않는 탓에 사실상 다이빙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이다.

제주에는 합법적으로 수중 사냥 등 해산물 채취가 가능한 유어장이 몇 곳 있다 유어장의 주체. 

는 해당지역의 어촌계로 다이버들은 누구든지 해당 어촌계를 통해 어촌계가 지정하는 선박으

로 이용할 수 있다.

하지만 형제섬 관할 어촌계인 사계리 어촌계에서는 다이버들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. 

영민 어촌계장은 예전에 일부 먹거리다이빙 때문에 해녀들이 분노했고 지금도 인식이 좋지 " , 

않아 다이버들이 찾아오는 것에 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고 전했다 지난 년 한해 어촌계" . 2000

에서 운영하는 보트를 이용해 다이빙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찬반 양론에 부딪쳐 또다시 출입, 

이 금지됐다고 한다.

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코 다이빙 이 다이버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지역사회. ' (Eco) ' , 

에서도 다이버들에 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사계항에서 열린 연. '

산호 바다올레 축제 를 통한 형제섬 포인트와 바다숲 생태조성지에 한 공개는 도내 전역에 '

산재한 명품 다이빙 포인트에 한 관광자원화와 어촌계의 수익사업 다각화 등과 맞물려 꼬인 

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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